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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학생의 특성에 따른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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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The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Dental Hygiene Students

Bo-Young Park, Mi-Suk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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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22년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전국
치위생(학)과 학생 194명에게 일반적 특성과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각 항목별로 중요도를 설문하였으며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내재적 직업가치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였고, 외재적 직업가치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직원들 간의 인간관계 또는 직장 분위
기였다. 외재적 직업가치의 중요도는 내재적 직업가치의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치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직업의 미래 전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희망진로가 치과의료기관인 경우는 치과위생사 역량 발휘 가능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여학생은 휴식 지원 복지혜택과 고용의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희망진로에 따라
급여, 근무시간, 교육지원 복지혜택, 휴식지원 복지혜택, 규모와 인지도, 성과제도 중요도의 차이가 있었다. 신입 치과위
생사를 고용하는 치과의료기관은 예비 치과위생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직업가치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differences in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when considering 
general characteristics. Totally, 194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surveyed from February to May 2022.
We examined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pertain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Our results reveal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s were aptitudes and interests for intrinsic 
work values, and work atmosphere was the leading factor in extrinsic work values. The importance of
extrinsic work values was relatively higher than intrinsic work values. Subjects with part-time dental 
experience recognized the future prospects of their profession as critical, whereas those awaiting 
employment in dentistry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demonstrating the competency of a dental 
hygienist as important. Moreover, crucial factors recognized by female students were welfare benefits for
rest support  and safety of employment; differences were also obtained in extrinsic work values when 
dentistry was considered as a future career. Based on our study results, we propose that dental clinics
looking to hire new dental hygienists need to consider and give importance to the work values 
recognized by prospective dental hygienists and make efforts to create a working environment that 
reflects thei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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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Values 

*Corresponding Author : Mi-Suk Yoon(Shinhan Univ.) 
email: news9090@naver.com 
Received August 25, 2022 Revised September 27, 2022
Accepted December 7, 2022 Published December 31, 202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2호, 2022

12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직업가치는 직업선택 시 고려되는 개인의 태도와 신념

으로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내재
적 직업가치에는 자기실현, 일을 통한 성취, 창의성 등이 
포함되며[1], 외재적 직업가치는 경제적 보수, 근무 조건, 
명예, 안전성 등이 해당된다[2]. 직업가치는 개인의 특성
이나[3]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며 가족, 학
교, 환경뿐 아니라 사회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
하게 된다[4].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 시기의 직업가치는 취업준비
행동, 전공 만족도, 첫 직장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5,6].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7]에서 내재적 직업가치는 취업준비행동과 전
공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고, 또 다
른 선행연구[8]에서는 외재적 직업가치가 진로개발준비
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특정 전공 대학생이 
해당 분야에서 긍정적인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직업가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는 직업 만족도가 다소 낮고 이직률도 높은 
편으로 보고되며 특히, 초임 치과위생사의 이직률이 높
은 것을 볼 때[9], 취업 전 고려했던 직업가치의 상당 부
분이 실무에서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백성민 
등[10]의 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과 치과위생사는 간
호학과 학생과 간호사에 비해 학과생활 만족도, 사회적 
인식 만족도, 진로방향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 치위생
학과 학생 및 졸업자에게 진로방향에 관한 정보가 제공
되어야 한다고 주장된 바 있다. 치위생 학문의 교육은 치
위생(학)과 학생들이 양질의 치위생 활동을 하고 전문직
업인 인식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교육 내용이 
주로 실무적인 전공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직업가치에 대
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11], 직업적 탐색
에 관한 진로프로그램 마련도 미비한 실정이다[12]. 

선행연구[13]에 따르면 내재적 가치가 중요할수록 능
력개발지향의 취업준비를 하고 외재적 가치가 중요할수
록 관계설정지향의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개인의 직업가치에 따라 취업준비활동의 차이가 있
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로관련 프로그램의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중요
하게 생각하는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가 무엇인지 
조사 될 필요가 있다[14].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를 조사한 선행연구[5,14,15]에 따르면 학생들
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업가치 관련 교육이나 진로프로그램을 계획 할 때 학
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된다. 의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는 성별, 학제, 학년
에 따라 직업가치의 차이가 있었고,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는 성별, 연령이 직업가치와 관
련성이 있었다. 또한 방사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는 성별에 따라 내재적 직업요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지금까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가
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직업가치와 전공만족도의 관
련성[16,17], 직업가치가 전문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된 바 있다[11]. 그러나, 직업가치 각 항목에 중점을 
두고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
치 중요도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내재적 직업가치와 

외재적 직업가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재적 직업가
치와 외재적 직업가치의 각 항목별로 중요도를 파악한
다.

둘째,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재
적 직업가치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재
적 직업가치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전국 치위

생(학)과 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
다. 연구대상은 설문 조사 시점에 치위생학과 재학생이
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대상자 수 산출은 G*Power 3.1 for window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0.05 효과 크기 0.5, 검정력 
95%로 설정했을 때 독립표본 T검정 (t-test)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인 194명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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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한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SHIRB-202202-HR-152-02)을 얻은 후 진행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제, 학년, 치과 임

상실습 경험, 치과 아르바이트 경험, 희망진로를 조사하
였다. 희망진로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치과병원, 치과
의원, 공무원,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원, 기타로 구분하
여 조사하였고[18] 분석을 위하여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공무원·기업체·연구기관으로 재분
류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학년은 1,2학년과 3,4학년으로 
구분하였다. 

2.2.2 직업가치 
직업가치는 선행연구[19]를 참고하여 내재적 직업가

치와 외재적 직업가치로 구분하였고, 각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를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점: 매우 
중요하다)로 설문하였다. 내재적 직업가치 항목은 6개로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업무 난이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직업의 미래 전망, 자신의 적성과 흥미, 치과위생사 역량 
발휘 가능성으로 구성하였다[19]. 외재적 직업가치 항목
은 10개로 급여, 근무시간, 출퇴근 편의, 교육지원 복지
혜택, 월차, 연차, 휴식 공간 보장과 관련된 복지혜택, 직
장 분위기, 고용 안정성, 규모와 인지도, 감염관리체계, 
성과제도로 구성하였다[19].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 
중요도를 묻는 16개 설문 문항의 Cornbach’s alpha 값
은 0.873이었다.

2.3 통계방법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중요도(5점 만점)는 기술통계 후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t-test) 또는 일원분산분석 (one way ANOVA)를 실시
하였으며,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é로 다중비교를 하였
다. 통계 분석은 SPSS 26.0 program (IBM Co., 
Aromnk, NY, USA)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학제는 3년

제가 51.5%이고, 4년제가 48.5%였다. 치과 실습 경험은 
있는 경우가 53.1%로 많았고, 치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는 35.1%였다. 연구대상의 희망진로는 치과병
원 및 치과의원이 48.2%,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이 
31.4%, 공무원, 기업체, 연구기관이 17.8%였다.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18 9.3

Female 176 90.7

Course of colleges 
(years)

3 100 51.5
4 94 48.5

Grade
1,2 97 50.0
3,4 97 50.0

Dental practice 
experience

Yes 103 53.1
No 91 46.9

Part-time dental 
work experience

Yes 68 35.1
No 126 64.9

Hope
career

(N=191)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61 31.9

Dental hospital and 
dental clinic 92 48.2

Public officials, 
corporations, research 

institutes
38 19.9

Total 194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4)

3.2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중요도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중요도는 Fig. 1 과 같

다. 내재적 직업가치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신
의 적성과 흥미(4.55점), 직업의 미래 전망(4.52점)이었
다. 

외재적 직업가치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직원들 간
의 인간관계 또는 직장 분위기(4.75점), 급여(4.69점), 
월차, 연차, 휴식 공간 보장과 관련된 복지혜택(4.57점), 
직장 안정성(4.55점), 근무시간(4.50점) 순서였다. 

외재적 가치 항목 중요도의 평균점수는 내재적 가치 
항목 중요도의 평균점수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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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IWV1 IWV2 IWV3 IWV4 IWV5 IWV6

Gender

Male 3.89±1.02 3.94±0.73 4.28±0.75 4.67±0.49 4.50±0.79 3.94±0.94

Female 4.03±0.84 4.11±0.66 4.24±0.71 4.51±0.62 4.56±0.67 4.26±0.71
p 0.514 0.305 0.850 0.289 0.738 0.087

Course of 
colleges (years)

3 3.99±0.87 4.06±0.68 4.25±0.69 4.51±0.64 4.52±0.70 4.22±0.73
4 4.04±0.85 4.14±0.65 4.25±0.74 4.53±0.58 4.59±0.66 4.23±0.74

p 0.672 0.413 0.959 0.804 0.508 0.894

Grade

1-2 4.04±0.87 4.08±0.67 4.24±0.72 4.54±0.61 4.52±0.72 4.28±0.76

3-4 3.99±0.86 4.11±0.66 4.26±0.71 4.51±0.61 4.59±0.64 4.18±0.71
p 0.678 0.747 0.841 0.726 0.463 0.329

Dental practice 
experience

Yes 3.98±0.85 4.10±0.66 4.23±0.70 4.51±0.61 4.56±0.67 4.16±0.71
No 4.05±0.87 4.10±0.67 4.26±0.73 4.53±0.62 4.54±0.70 4.31±0.76

p 0.549 0.985 0.765 0.884 0.806 0.150

Part-time 
dental work 
experience

Yes 4.13±0.90 4.18±0.69 4.32±0.68 4.65±0.54 4.54±0.72 4.28±0.77

No 3.95±0.84 4.06±0.65 4.21±0.73 4.45±0.64 4.46±0.66 4.20±0.72
p 0.165 0.227 0.276 0.034* 4.912 0.465

Hope
career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4.11±0.80 4.23±0.62 4.31±0.72 4.59±0.59 4.66±0.66 4.31±0.67b

Dental hospital and dental clinic 4.07±0.80 4.05±0.70 4.16±0.70 4.47±0.60 4.51±0.67 4.33±0.66b

Public officials, corporations, 
research institutes 3.74±1.00 3.97±0.64 4.31±0.74 4.50±0.69 4.50±0.76 3.89±0.89a

p 0.072 0.129 0.351 0.478 0.380 0.005*

IWV1 : Relevance to major, IWV2: Difficulty of work, IWV3: Individual development potential, IWV4: Future prospects of the 
profession, IWV5: Own aptitudes and interests, IWV6: Possibility of demonstrating competency as a dental hygienist.
*by t-test or one-way ANOVA(post-test Scheffé) for three groups(p<0.05).

Table 2. Difference in importance of intrinsic work value (IWV)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Fig. 1. Importance of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score)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직업가치 중요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직업가치 중요도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치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직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중요도는 4.65점으로 치과 아

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4.45점)에 비해 높았다
(p<0.05). 희망진로가 공무원 및 기업체인 경우는 ‘치과
위생사 역량 발휘 가능성’ 의 중요도가 가장 낮았다
(p<0.05).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재적 직업가치 중요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재적 직업가치 중요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라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월차, 연차, 휴식 공간 보장과 관련된 복지혜택(각각 
4.60점, 4.28점)과 고용 안전성(각각 4.57점, 4.28점)의 
중요도가 높았다(p<0.05).

3년제 학생은 4년제 학생에 비해 출퇴근 편의(각각 
4.56점, 4.36점)와 고용 안정성(각각 4.63점, 4.46점)의 
중요도가 높았고, 1,2학년 학생(4.28점)은 3,4학년 학생
(4.04점)에 비해 성과제도의 중요도가 높았다(p<0.05).

치과 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출퇴
근 편의(각각 4.55점과 4.38점)와 성과제도(4.28점과 
4.04점)의 중요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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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EWV1 EWV2 EWV3 EWV4 EWV5 EWV6 EWV7 EWV8 EWV9 EWV10

Gender
Male 4.66±0.49 4.33±0.77 4.22±0.73 4.06±0.80 4.28±0.67 4.56±0.70 4.28±0.67 4.17±0.81 4.22±1.17 4.11±0.83

Female 4.69±0.53 4.55±0.61 4.49±0.63 3.94±0.78 4.60±0.60 4.77±0.46 4.57±0.59 3.94±0.90 4.42±0.69 4.16±0.79

p 0.874 0.162 0.095 0.542 0.034* 0.228 0.047* 0.308 0.487 0.453

Course of 
colleges 
(years)

3 4.69±0.56 4.55±0.63 4.56±0.62 3.96±0.79 4.59±0.62 4.74±0.50 4.63±0.58 4.05±0.89 4.35±0.76 4.23±0.78

4 4.68±0.49 4.51±0.63 4.36±0.65 3.94±0.77 4.54±0.60 4.76±0.48 4.46±0.62 3.87±0.87 4.46±0.73 4.09±0.81
p 0.904 0.664 0.032* 0.832 0.589 0.829 0.046* 0.162 0.316 0.206

Grade
1-2 4.72±0.49 4.57±0.61 4.55±0.61 3.96±0.79 4.58±0.64 4.75±0.48 4.62±0.59 4.01±0.86 4.34±0.85 4.28±0.78
3-4 4.65±0.56 4.49±0.65 4.38±0.67 3.94±0.77 4.56±0.58 4.74±0.51 4.47±0.61 3.92±0.91 4.46±0.61 4.04±0.80

p 0.343 0.426 0.075 0.855 0.814 0.884 0.095 0.466 0.247 0.038*

Dental 
practice 

experience

Yes 4.72±0.49 4.57±0.61 4.55±0.61 3.96±0.79 4.58±0.64 4.75±0.48 4.62±0.59 4.01±0.86 4.34±0.85 4.28±0.77

No 4.65±0.56 4.50±0.65 4.38±0.67 3.94±0.78 4.56±0.58 4.74±0.51 4.47±0.61 3.92±0.91 4.46±0.61 4.04±0.80
p 0.204 0.285 0.016* 0.218 0.742 0.996 0.134 0.711 0.498 0.038*

Part-time 
dental work 
experience

Yes 4.72±0.51 4.56±.66 4.41±0.72 3.91±0.88 4.62±0.55 4.75±0.50 4.54±0.58 3.99±0.78 4.46±0.66 4.19±0.72
No 4.67±0.54 4.42±0.62 4.49±0.60 3.97±0.73 4.54±0.64 4.75±0.49 4.55±0.61 3.95±0.94 4.37±0.79 4.14±0.84

p 0.499 0.651 0.409 0.632 0.396 0.957 0.969 0.795 0.460 0.687

Hope
career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4.84±0.37b 4.61±0.89b 4.59±0.56 4.16±0.73b 4.72±0.49b 4.69±0.53 4.62±0.55 4.23±0.90b 4.51±0.72 4.39±0.67b

Dental hospital and 
dental clinic 4.66±0.56ab 4.58±0.54b 4.57±0.62 3.86±0.76ab 4.53±0.62ab 4.79±0.43 4.51±0.62 3.83±0.82a 4.38±0.66 4.05±0.79ab

Public officials, 
corporations, 

research institutes
4.47±0.60a4.16±0.86a 4.29±0.80 3.79±0.84a4.39±0.72a 4.74±0.55 4.50±0.65 3.87±0.93ab 4.29±0.93 4.03±0.94a

p 0.003* 0.000* 0.078 0.024* 0.026* 0.430 0.470 0.016* 0.332 0.019*

EWV1: Pay, EWV2: Working hours, EWV3: Convenience of commuting, EWV4: Welfare benefits related to education support, EWV5: 
Welfare benefits related to rest, EWV6: Atmosphere at work, EWV7: Employment security, EWV8: Size or awareness of the workplace,
EWV9: Infection control system, EWV10: Performance system.
*by t-test or one-way ANOVA(post-test Scheffé) for three groups(p<0.05).

Table 3. Difference in importance of extrinsic work value (EWV)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희망진로에 따라 급여, 근무시간, 교육지원 복지혜택, 
휴식지원 복지혜택, 규모와 인지도, 성과제도 중요도의 
차이가 있었다(p<0.05).

4. 논의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외재적 
가치 항목의 중요도가 내재적 가치 항목의 중요도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것은 공학 및 사회과
학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0]에서 내재적 가치의 
중요도가 더 높게 나온 것과 차이가 있다. 특히, 본 연구
에서 외재적 직업가치 중 직원들 간의 인간관계 또는 직
장 분위기(4.75점), 급여(4.69점), 월차, 연차, 휴식 공간 
보장과 관련된 복지혜택(4.57점), 직장 안정성(4.55점), 
근무시간(4.50점) 순서로 중요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

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요인을 조사한 
정은영과 김진경[11]의 연구에서 ‘직장 내 원만한 유대관
계(4.69점)’, ‘쾌적한 근무환경(4.63점)’, ‘장기간 근무 
안정성(4.57점)’, ‘높은 경제적 보상(4.40점)’ 등의 직업
가치가 높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하다. 과거부터 현재까
지 비슷한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것을 볼 때, 치과 근로환
경이 예비 치과위생사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면허취득자는 매년 약 5천명이
지만 활동 치과위생사는 매년 약 2,000명 정도만 증가하
는 것으로 보고되는데[21], 이것은 치과 취업을 자발적으
로 포기하는 치과위생사가 상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최근에 보고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치과의료인
력 수급에 관한 연구[22]에서 치과위생사 수급의 어려움 
정도가 10점 만점에 8.49점이었고, 특히 규모가 작은 치
과의원일수록 치과위생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된다. 소규모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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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비 치과위생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검토된 
급여, 복지혜택, 직장 안정성 등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
으로 한계가 있으나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제공하고 직원
간에 존중을 중요시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근무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치과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원복지제도는 치과위생
사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써[23] 고용주 입장에서 인적자원관리를 위하여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체계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의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면
서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MZ세대)는 휴식제도가 보장받
는 근무지를 더욱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근무기관 형태나 지역에 따라 연차 
및 월차 제도, 출산 및 육아휴직 제공 여부는 차이가 보
고되기 때문에[24]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마련과 고용주의 
의식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성별에 따라 일부 외재적 직업가치 
중요도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휴식 지원 복지혜택(각각 4.60점, 4.28점)과 고용의 안
전성(각각 4.57점, 4.28점)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직업 선택 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결혼과 육아 등을 
더 고려하여 휴식 지원과 고용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인
식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을 더 고려 
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경우는 급여
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한 부분이 이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치과 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
에 비해 출퇴근 편의(각각 4.55점, 4.38점)를 더 중요하
게 인식하였다. 이선민과 김효진[18]의 연구와 황지영 등
[25]의 연구에서 취업희망기관의 주된 선택기준이 복지
혜택과 출퇴근 편의가 높게 조사된 바 있는데, 치과 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지역 접근성의 장단점을 경험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희망진로가 치과의료기관인 경우(종합병
원 및 대학병원은 4.61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은 4.58
점)는 공무원과 기업체(4.16점)인 경우에 비해 근무시간
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일반적으로 치과의료기관 종
사자의 경우 하루 평균 8시간씩 주 5일로 근무하며 야간
진료는 1-2일로 보고된다[26]. 직업유형이나 근무지 형
태에 따라 근무시간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보건직 공무원
이나 기업체의 경우 특정 기간에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
간부족과 잔업으로 인한 야근이 종종 있다고 보고된다
[27,28]. 치과의료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위

생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8]에서 보건직 종사자는 
‘정확한 근무시간’ 이 직업만족요인인 반면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종사자는 잔업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데[29], 특히 20-30대 MZ세대는 명확한 출퇴근
시간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30] 치과의료
기관을 포함한 기관이나 기업체는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
영하는 근무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 내재적 직업가치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4.55점), 직업의 미래 전망
(4.52점)이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18] 치위생(학)과 입
학 동기가 대부분 ‘취업이 잘 돼서(59.5%)’였으나 ‘적성
에 맞아서(11.7%)’와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하여
(12.6%)’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고, 다른 선행연구
[25,31]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
를 근거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경우 청년층의 높은 실
업률로 인해 전공을 취업 중심으로 선택한 반면 전공 교
과 내용,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로 방향 등에 고민은 다
소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치
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직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중요도는 4.65점으로 치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4.45점)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고, 희망진로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하는 내재적 가치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치위생(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치과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취업 분야를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진로프로그램
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내적 가치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예비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
해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성별, 치과아르바이트 경험, 희망진로에 따른 내재적, 외
재적 직업가치의 차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그러나, 편의추출 방법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들의 지역과 교육 
과정 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직업
가치는 개인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가치의 변화
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이것
을 근거로 한 진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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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였
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재적 가치 항목의 중요도가 내재적 가치 항목의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검토되었고, 직원
들 간의 인간관계 또는 직장 분위기(4.75점), 급여
(4.69점), 월차, 연차, 휴식 공간 보장과 관련된 복
지혜택(4.57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2.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휴식 지원 복지혜택(각각 
4.60점, 4.28점)’과 ‘고용의 안전성(각각 4.57점, 
4.28점)’의 중요도가 높았다. 

3. 치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직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고, 희망진로가 치과의
료기관인 경우는 ‘치과위생사 역량 발휘 가능성’ 
의 중요도가 높았다. 

4. 희망진로에 따라 급여, 근무시간, 교육지원 복지혜
택, 휴식지원 복지혜택, 규모와 인지도, 성과제도 
중요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성별, 치
과아르바이트 경험, 희망진로에 따라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한 진로프로
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치과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
양한 취업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이 자신의 직업 가
치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치과위생사의 근무기관에서는 예비 치과위생사들이 중요
하게 인식하는 직업가치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이 반영
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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